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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수요 측 지원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기업가의 통

제범위 모형을 준용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비중을 5.7%에서 10%로 확대시켰을 때, 창업

벤처기업의 실질생산이 약 46.17% 증가하고 벤처기업 수는 약 150%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약 

61.5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공조달 지원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부문에 대한 지원금으로 창업벤처기업에 지원해 줄 경우 

경제적 효과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급 측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 공급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제품의 가격 하락을 

야기해 지원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시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 측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금 지급을 축소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창업, 벤처기업, 경제효과, 공공수요지원, 동태일반균형모형, 기업가의 통제범위

Ⅰ. 서론

1.1 연구배경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는 신기술 개발 및 국가 전반의 혁신성

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혁신성과 성장성이 둔화되므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 창업하려

는 시도가 많을수록 국가와 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창업벤처기업의 규모가 작고 판로 확보가 어렵

기 때문에 국가는 일반적으로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

한 지원정책은 크게 창업, 기술, 인력 등에 대한 공급 측 지

원정책, 판로와 수출 등과 관련된 수요 측 지원정책, 자금 지

원과 투융자 등의 금융 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창업벤처기업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정

책은 수요 측 지원정책이다. 창업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직접 판로를 생성해 줌으로써 기업에 즉각적으로 효과

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정책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는 정부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의 제품

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공공수요를 통해 중소기업

과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

다. 벤처기업 혁신제품 전용 공공조달 쇼핑몰 ‘벤처나라’를 

개설하고, 인증제품이 아니어도 기술 및 품질 평가만으로 벤

처기업의 벤처나라 등록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

원을 실시하고 있다(이주형·유호석,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정책의 효과를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창업벤처기업에 대

한 공공수요 할당비율을 확대했을 때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상순 외(2012)의 연구애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사업 및 지원형태를 고찰한 바 있으며 김홍기 외(2016)의 

연구에서는 2013년『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에서 창업 후 

5~8년이 된 기업 중 결측치가 없는 406개 기업 자료를 기초

로 자료포락선분석(DEA)을 이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계산

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의 효

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결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효

율성이 더 높았고, 정부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

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보다 높았으며,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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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에서도 R&D 자금지원이 생산성 증

가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김윤정 외(2018)의 연구에서는 벤

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지원자금을 조절변수로 하여 고찰했다. 분석결과 벤처기

업의 내부역량요인 중 연구개발(R&D)인력 비율이 타 벤처기

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벤처기업, 자사브랜드 미보유 벤처기

업, 그리고 종업원이 증가한 벤처기업에서 정부 지원자금 활

용에 대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고,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중 고도성장 

단계에서 정부지원자금 활용에 대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조달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

저 이민철‧정태현(2018)은 실증분석을 활용한 연구로 공공조달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2011년부

터 2016년까지 국내 우수조달지정제도 수혜기업 644개에 대

한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이질적 개체효과를 

통제하고서도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매출 대비 높은 기업일수

록 향후 민간시장에서의 매출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와 같은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연

구로 최종화 외(2014)연구에서는 동태 CGE모형을 활용하여 

2010년 국내 우수제품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공공구매 확대 

시 GDP 상승효과와 TFP 상승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공

공구매금액 상승은 GDP와 TFP를 모두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고, 해당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김재현‧박성복(2019)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구분된 동

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를 국내 중소기업 수요의 1% 만큼 증가시킬 때 거시경제효과

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총실질생산 1.18%, 총실질소비 1.06%, 

총실질자본 1.18%, 총실질투자 1.19%, 일자리가 0.07%, 연구

개발비가 1.72%, 총요소생산성은 0.69%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생산증가는 대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재현‧김병건(2019)은 

기술진보가 내생화 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혁신기

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비중을 확대시킬 때 거시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추가적인 공공구매 금액의 증액 없이 일반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비중을 줄이고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

공구매 비중을 확대시킬 경우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기술

진보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술진보효과는 확

대되는 공공구매 비중의 약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 증

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 정부의 공공구매는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지만 민간소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구

매가 민간소비를 줄이는 일종의 구축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연구를 요약하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

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공공조달 지원의 효과를 다루지 않았

고, 공공조달 지원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창업벤처기

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 시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혁신기업, 일반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

업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

달 비중을 확대할 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Lucas(1978)의 기업가의 통제범위(Span of Control)

가 반영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모형을 활용한 

이유는 기업가의 통제범위를 반영할 경우 모형 내에 기업의 

규모를 내생화 할 수 있어 창업벤처 기업과 일반기업을 기업 

규모로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가의 통제범위를 

모형 내에 반영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 경영자의 직업 선택의 

문제를 모형 내에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

하여 근로자가 될 것이냐, 창업벤처 기업의 창업자가 될 것이

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모형 내에 반영하였다. 또한 창업벤

처 기업 규모의 분포를 모형 내에서 명시적으로 반영하였고, 

창업벤처 기업과 규모가 큰 기업을 구분함으로써 분석의 현

실성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분석모형의 

구조를 기술한다. 제 Ⅲ장에서는 정량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을 수록한다.

Ⅲ. 연구 방법

3.1 분석모형의 개요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 활용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의 개략적

인 구조를 기술한다. 

3.2 분석모형의 환경

창업벤처기업의 생산함수는 Lucas(1978)의 기업가의 통제범

위를 따르는 생산함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는 창업자

의 경영능력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생산요소는 노동수요

(  )와 자본수요(  )의 콥 더글라스 함수 형태로 나타난

다.

     
    

   
 

(1)

Guner et al.(2008)에 따르면 창업자의 경영능력은 기업 규모

를 결정지으며, 일정한 분포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능

력의 확률분포를 파레토 분포로 가정한다. ε은 파레토분포의 

형태를 결정짓는 모수이고,  는 경영능력의 최소값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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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 분포함수를 바탕으로 창업자의 분포가 결정된다. 즉, 경

영능력의 분포에서  이상의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은 창업

자(
 

∞

  )가 되고,  미만의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

은 근로자(


 

  )가 되는 것이다.

창업벤처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생산함수는 노동( )과 

자본( )의 콥 더글라스 함수로 나타난다.

    
  

 (3)

가계의 t기 효용함수는 CRRA(Constant Rate of Risk 

Aversion) 함수로 표현된 소비와 노동공급의 선형 결합 형태

로 나타난다. 가계의 노동공급은 일반기업에 대한 노동공급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노동공급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노동공

급은 단위 노동공급량(  ,  )을 근로자 분포에 대해 적분

한 형태로 표현된다. 이 때 전체 노동공급 중에서 창업벤처기

업에 대한 노동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로 나타난다.

      
 (4)

     


  

(5)

  
   

 
   

 

 
   

(6)

   
   



 

   (7)

   
  





   (8)

본 연구에서 정부는 정부의 공공구매를 활용해 창업벤처기

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조

달을 위한 구매주체로 설정한다. t기 정부의 효용함수는 가계

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공구매에 대한 CRRA 함수로 표현된

다.

      


  

(9)

가계의 소비와 정부의 공공구매는 일반 기업 제품(  ,

  )과 창업벤처기업 제품(  ,  )의 가중평균으로 표현

된다.

           (10)

           (11)

자본공급(  )의 동태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는 

감가상각률을, 는 투자를 의미한다.

             (12)

3.3 분석모형의 균형

3.3.1 이윤극대화 및 효용극대화

창업벤처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아래 식을 풀어 창업벤처기업의 이윤극대화 노동수요함수, 자

본수요함수, 공급함수, 이윤함수가 결정된다.  는 창업벤

처기업 제품의 가격을, 는 임금을, 은 자본가격을 의미

하며, 는 정부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급측 지원율을 의

미한다.


    

   
    

   
 

       

(13)

일반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아래와 같다. 일반기업 제품

의 가격은 1로 정규화 하여 나타난다. 는 일반기업이 납부

하는 생산세를 의미한다. 아래 조건을 풀면 일반기업의 노동

수요와 자본수요에 대한 이윤극대화 1계 조건이 도출된다.1)

  



  
  

      (14)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무한기간에 대한 효

용극대화 문제로 나타난다. 은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를, 

는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를,  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법인

세를 의미한다. 아래 조건을 풀면 가계의 소비, 노동공급, 자

본공급에 대한 1계 조건이 도출된다. 


     


  

∞

    


1) 본 연구의 동태일반균형모형에서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이윤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일반재 기업의 경우 기업가의 

통제범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차 동차 콥-더글라스 함수 형태의 생산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이하여 최적해를 도출한다. 이 경우 기업의 이

윤은 0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모형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재 기업은 생산액의 일정 비율을 조세로 납부하는 생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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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부의 공공구매에 대한 효용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t

기 효용극대화 문제로 나타난다. 가계는 모든 정보를 가진 합

리적 경제 주체로써 무한기간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하지만, 

정부의 회계연도는 1년이므로 정부는 매 기간 해당 기간 예

산을 토대로 효용극대화를 위한 공공구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래 조건을 풀면 정부의 공공구매량에 대한 1계 

조건이 도출된다. 정부의 지출은 일반재 공공구매와 창업벤처

기업제품 공공구매로 구성되고, 정부의 수입은 일반재 기업의 

생산세, 소득세, 창업벤처기업의 법인세로 구성된 세수의 합

에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급측 이전 지원금액을 뺀 만큼

의 크기로 정의된다.

  


  


  

        

       




  

    




  

   
 

∞

  

   


∞

 
    (16)

3.3.2 직업선택의 문제

직업선택의 문제는 창업자가 될 것인지 근로자가 될 것인지

를 결정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는 창업벤처기업의 법인세 납

부 이 후 이윤(  )의 크기와 근로자의 소득세 납부 이 후 임

금의 크기 중 무엇이 높은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창업벤처

기업의 이윤이 일반 근로자의 임금과 창업벤처기업의 임금 

중 높은 값보다 더 크면 창업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직업

선택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17)

3.3.3 시장청산조건

모형에서 존재하는 경쟁시장은 일반기업 제품 시장, 창업벤

처기업 제품 시장,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이다. 왈라스법칙에 

따라 창업벤처기업 제품 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의 청산조

건이 만족되면 일반기업 제품 시장의 청산조건은 자동으로 

만족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 시장의 청산조건은 다음과 같

다.

  
 

∞

          (18)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청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19)

  




   


∞

   (20)

   
   (21)

   
  



∞

   (22)

Ⅳ. 실증 분석 결과

4.1. 모형의 보정

4.1.1 모수 값 설정

동태일반균형모형의 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모수 

값이 결정되어야 한다. 모형에 활용된 모수 값의 출처는 다음

과 같다. 소비의 기간 간 대체탄력성 모수 σ는 Hansen(1985)

의 연구에서 활용된 1에 가까운 0.99를 활용하였고, 노동공급

모수 ψ는 Chari et al.(2000)에서 활용된 1.25를 적용하였다. 

자본의 감가상각율은 Eden & Gaggle(2014)의 연구의 비컴퓨

터 자본의 감가상각율 0.056을 적용하였다. 공공구매 및 민간

구매 중 창업벤처기업제품 비중의 경우 2018년 중소기업벤처

부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상의 벤처기업 중 B2G 기업비중

(9%), B2C 기업비중(12.5%)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벤

처기업의 2018년 총 매출액은 191.9조원으로, 이 중 B2G 기

업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7.3조원에 해당한다. 한국은

행의 2018년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명목 정부지출금액

은 약 304.7조원으로 공공구매 중 벤처기업 제품 비중 는 

0.057이다. 또한 B2C 기업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24조원

에 해당하며, 한국은행의 2018년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명목 민간소비지출금액은 약 911.6조원으로 민간구매 중 벤처

기업제품 비중 는 0.026이다. 파레토분포 모수 의 값은 최

희갑(2006)의 연구에서 도출된 1.004를 적용하였고, 파레토분

포의 최솟값 는 0에 최대한 가까운 0.005로 설정했다. 조세 

관련 모수값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조세수첩 자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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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반기업의 생산세율 는 과세표준 

5천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법인세율 0.185를, 창업벤처기업의 

생산세율  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의 실효법인세율 

0.09를, 노동소득세율은 종합소득자의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 

0.148을 적용하였다. 효용함수 상에서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노동공급비중 는 전체 고용에서 창업벤처기업 고용이 차지

하는 비중 0.036을 적용하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공급부문 지

원 비율 ζ의 초기값은 0으로 설정하였다.

실측 자료 또는 기존연구에서의 값을 적용하기 어려운 모수 

값은 모형 내 산출값이 실제 관측값과 유사한 값을 가지도록 

목표값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모수값을 설정하였다. 시간에 

대한 할인계수 β, 일반기업의 노동투입 비중 α, 벤처기업의 

노동투입 비중 γ는 총실질생산 대비 총실질자본 비율 3을 

목표값으로 하여 각각 0.96, 0.457, 0.25를 적용하였다. 벤처기

업가의 통제범위 υ는 벤처기업 고용과 생산이 전체 고용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0.036, 0.046을 목표값으로 하여 0.6

으로 설정하였다. 모형에 사용된 모수와 모수 값들은 <표 1>

과 같다.

<표 1> 모수값 일람

구분 설명 모수값

 일반기업의 노동투입 비중 0.457

 벤처기업의 노동투입 비중 0.250

 시간할인계수 0.960

 자본의 감가상각률 0.056

 소비의 시점 간 대체탄력성 0.990

 노동공급 파라미터 1.250

 벤처기업가의 통제범위 0.600

 공공구매 중 벤처기업제품 비중 0.057

 민간구매 중 벤처기업제품 비중 0.026

 파레토 분포 모수 1.004

 벤처기업 경영능력 최솟값 0.005

 일반기업 생산세율 0.185

 벤처기업 법인세율 0.090

 노동소득세율 0.148

 벤처기업 노동공급 비중 0.036

ζ 벤처기업 공급부문 지원율 0.000

4.1.2 모형 산출 값과 실제 관측값 비교

분석모형이 현실경제와 잘 부합하는지 여부를 관찰하기 위

해 실제 경제의 관측 값과 모형 산출 값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홍재화‧강태수(201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실

질생산 대비 총실질자본 비율은 ‘3’이다. 모형 내 산출값은 

3.007이 도출되었다. 한국은행의 2019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1,844.5조원, 민간실질소비지출

은 889조원, 정부실질소비지출은 305.3조원, 최종실질소비지출

은 1,194.6조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종실질소비지출이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47이고, 최종실질소비지출에서 

민간실질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744이다. 모형 내 산

출 값은 각각 0.680, 0.638이 도출되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153.5조원, 건설투자는 262.4조원으로 총실질투자

는 415.9조원이다. 따라서 최종실질소비지출에서 투자가 차지

하는 비중은 0.348이다. 모형 내 산출 값은 0.248이 도출되었

다. 또한 2018년 중소기업벤처부의 벤처기업 정밀조사에 따르

면 벤처기업 근로자 수는 총 714,087명, 매출액은 191.9조원이

다.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2019년 임금근로자수는 2,008.4만명

으로 벤처기업 근로자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 수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0.036이다. 모형 내 산출값은 0.032이 도출되었다. 

2018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손익계산서상의 국내 전체기

업의 총매출액은 4,151.6조원이다. 따라서 전체 생산에서 창업

벤처기업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046이다. 모형 내 산출

값은 0.025가 도출되었다. 실제 관측값과 모형 내 산출 값을 

비교한 모형의 보정(Calibration)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모형의 보정 결과  

구분 Target Calibrated

K/(Y+Yv) 3.000 3.007

(C+G)/(Y+Yv) 0.647 0.680

I/(C+G) 0.348 0.248

C/(C+G) 0.744 0.638

Lv/(L+Lv) 0.036 0.032

Yv/(Y+Yv) 0.046 0.025

4.2. 정량분석 절차

정량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의 정의식, 1계조건, 

시장청산조건식으로 비선형 연립방정식의 수치해를 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모형의 초기해를 도출한다. 수치해를 도출하

는 이유는 장기균형 상태가 비선형 연립방정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해석적 해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출된 모형

의 초기해를 대입하여 모형의 장기균형을 나타내는 동태방정

식의 해를 구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공

공수요 비중을 확대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

해 모형 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수요 비중을 나타내는 모수

값()을 변화시켰을 때의 장기균형 해를 구한다. 최종적으로 

모수값 변화 전 해와 변화 후 해를 비교함으로써 창업벤처기

업의 공공수요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장기균형 해에서의 모수값 0.057을 0.1

로 변화시켰을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수요

측 지원 효과와의 비교를 위해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

수요 확대량과 동일한 규모의 공급 측 지원을 실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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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한다.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수요의 

4.3%에 해당하는 규모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환산

하면 창업벤처기업 생산액의 41.78%에 해당한다.2) 따라서 정

부가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창업벤처기

업 생산액의 41.78%에 해당하는 공급 측 지원을 실시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여, 공공수요 지원에 따른 효과와 

비교한다.

4.3. 정량분석 결과

정량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구매금액 중 창업벤처기

업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5.7%에서 10%로 증가하면 창업

벤처기업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수요가 61.56% 증가하고, 자

본수요는 194.5% 증가한다. 이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제품 실질

생산량이 46.17% 증가한다. 창업벤처기업제품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제품의 가격이 101.48% 상승하고, 이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의 이윤도 19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창업벤처기업의 자본수요 증가는 자본공급 확대로 이어져 

창업벤처기업의 투자량이 194.5% 증가한다. 창업벤처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의 임금이 82.28% 증가하게 된다. 창업벤처기업의 이윤이 증

가함에 따라 창업벤처기업 수는 150%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수요 지원이 벤처기업에 미

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창업벤처기업 공공수요 지원이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변화율

벤처기업제품 실질생산량 46.17%

벤처기업제품 가격 101.48%

벤처기업제품 투자량 194.50%

벤처기업 수 150.00%

벤처기업 이윤 194.50%

벤처기업 일자리 61.56%

벤처기업 종사자 임금 82.28%

벤처기업 자본수요 194.50%

공공부문에서의 창업벤처기업 제품 구매 비중 확대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총실질생

산(1.11%), 총실질소비(1.65%) 및 일자리(1.94%)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실질소비는 4.5% 증가해 창업벤처기

업의 공공구매 증가량 이상으로 정부구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벤처기업 실질생산 증가에 따라 민간실질소

비도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실질투자와 총실

질자본은 0.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수요 확대 시 일반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

부 감소해 일반재 기업 제품의 자본투입과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수요 지원에 따

른 거시경제 파급효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창업벤처기업 공공수요 지원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변화율

총실질생산(실질GDP) 1.11%

총실질소비 1.65%

민간실질소비 0.03%

정부실질소비 4.50%

총실질자본 -0.02%

총실질투자 -0.02%

일자리 1.94%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수요 지원에 따른 효과를 공급부

문 지원에 따른 효과와 비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공수요 

증가량과 동일한 규모의 생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제

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

보조금은 실질생산 증가로 이어져 창업벤처기업의 실질생산

이 1.54% 증가했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수요는 1.95%, 자본수

요는 4.43% 증가했다. 공급 확대에 따라 벤처기업제품의 가격

은 27.4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윤은 4.43%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벤처기업 자본수요 증가가 자본공급 

증가로 이어져 창업벤처기업제품 투자량은 4.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벤처기업 노동수요 증가에 따라 종사자

의 임금도 2,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보면, 총실질생산은 0.04%, 총실질소비는 1.01%, 

민간실질소비는 0.01%, 정부실질소비는 2.76%, 일자리는 

0.0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별

도의 공급지원 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일반기업 제품의 

생산은 영향을 받지 않아 총실질자본과 총실질투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급 측 지원은 수요 측 지원

보다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가 공급 측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 공급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제품의 가격 

하락을 야기해서 지원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즉, 정부의 공급 측 지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지만 수요가 이를 흡수하지 못해 창업벤처기업제품

의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아지

지 않기 때문에 창업활동이 늘어나지 않아 창업벤처기업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지원 정책과 수요지원 정

책의 효과를 비교하면 수요지원정책의 효과가 창업벤처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2019년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기준 정부실질소비지출은 305.3조원이므로, 해당 금액의 4.3%는 약 13.1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량분석은 약 

13.1조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 규모의 생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비교분석하는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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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창업벤처기업 공공수요 지원과 공급부문 지원에 따른 영향 비교

변수명 공급부문 지원 공공수요 지원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제품 실질생산량 1.54% 46.17%

벤처기업제품 가격 -27.46% 101.48%

벤처기업제품 투자량 4.43% 194.50%

벤처기업 수 0.00% 150.00%

벤처기업 이윤 4.43% 194.50%

벤처기업 노동수요(일자리) 1.95% 61.56%

벤처기업 종사자 임금 2.44% 82.28%

벤처기업 자본수요 4.43% 194.50%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총실질생산(실질GDP) 0.04% 1.11%

총실질소비 1.01% 1.65%

민간실질소비 0.01% 0.03%

정부실질소비 2.76% 4.50%

총실질자본 0.00% -0.02%

총실질투자 0.00% -0.02%

일자리 0.06% 1.94%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수요 측 지원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창업벤처기업의 공공

조달 비중을 5.7%에서 10%로 확대시켰을 때, 창업벤처기업의 

실질생산이 약 46.17% 증가하고 벤처기업 수는 약 150%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약 61.5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공조달 지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부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면 효

과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지원 시 보다 공공

조달을 통한 수요 지원 시 거시경제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난 

점은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견인하게 

되지만, 공급에 대한 단순 지원이 수요를 견인하지는 못한다

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창

업에 따른 여러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초기 제품의 낮은 

완성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에 단순 지원금을 부

과하면 지원금 만큼 공급이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수요가 따

라오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창업활동을 할 유인

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에 대

한 제품에 직접 구매를 확대하면 지속적인 창업활동이 가능

하게 되고 창업자 수가 증가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공급 측 

지원에 편중되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공공구매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술한 공급측 지원

이 창업 벤처 기업 대상 R&D 지원이나 혁신 활동 지원과 같

은 창업 벤처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공공수요 지원 시 정부실질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민

간실질소비는 비교적 작게 증가했으며, 총실질투자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재현‧김병건(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부의 공공구매가 늘어나면 민간의 소비 및 투자가 줄

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 시 창업

벤처기업 제품 및 관련 투자가 민간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

도록 보완적 정책을 함께 실시해야 이러한 구축효과를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에 따른 거시

경제 파급효과를 국내 경제 현실을 반영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적용한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으로 개별 창업벤처기업

의 세부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

구에서 기업의 분포를 모형 내에 반영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

의 규모가 고려되었으나, 설립일, 산업 유형, 지원정책을 받은 

회수 등 창업벤처기업별 특성은 고려되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는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효과를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분

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점들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러

한 점들은 창업벤처기업의 미시 자료(micro data)를 활용한 실

증분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창업벤처기

업의 혁신 활동이나 연구개발 활동을 모형 내에 반영하지 못

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혁신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를 지식자

본에 의한 기술진보 내생화 여부로 구분하였으나, 창업벤처기

업을 단순히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기업과 차별화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창업벤처기업 중 혁신기업의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진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상태에서 정부지원에 따

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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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n the Support to Start-up Venture Company

using Public Purchases

Kim, Jaehyun*

Kim, Ji You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ipple effect of the demand-side support for start-up venture companies on the macro economy using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the model, start-up venture companies were expressed in a manner that distinguished between workers and 

entrepreneurs by applying the span of control in the Lucas(197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the share of public procurement of 

start-up venture companies was increased from 5.7% to 10%, the actual production of start-up venture companies increased by about 

46.17% and the number of venture companies increased by about 150%.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number of jobs through 

venture companies increased by about 61.56%.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effect was greatly reduced when the start-up 

venture company was supported as a subsidy for the supply sector with the same amount as the public procurement support. This is 

interpreted as the fact that if the government implements the supply-side support policy, the expansion of supply causes the price of 

start-up venture companies to fall, reducing the effect of the support policy in half. Therefore, when supporting start-up venture 

companies,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maximize the policy effect by expanding the demand-side support through public 

procurement and reducing the payment of simple subsidies to start-up venture companies.

KeyWords: Start-up, Venture Company, Economic Effects, Support using Public Purchase, Dynamic General Equilibrium, Span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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